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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중년의청청패션

청춘아이콘 청바지만잘입어도 10년젊어보인다

파란색은젊음자연신뢰상징

70대나훈아, 윤여정도즐겨

티셔츠+맨발에로퍼조합어울려

몸매주눅들지말고즐겨볼만

청바지,복숭아뼈위 4㎝길이에벨트라인은배꼽아래5㎝로

대한민국의평균남성을타깃으로하는브랜드

아모프레 와 웰메이드 디자인실에 중년을 위

한 청바지잘고르기 & 멋지게입기 팁을물었

다.

방송인 조세호(사진)와 함께 대한민국 남성 평

균신장168~173㎝의체형을집중적으로연구하고

상품을기획한코오롱FnC 아모프레의컨셉트는

수선하지않아도내몸에꼭맞는옷이다. 특히론

칭후첫제품으로청바지부터내놓았다. 우석현디

자이너에따르면평균신장기준으로발목복숭아

뼈위4㎝위치에오는길이가가장적당하다.몸에

서가장얇은부분인발목을드러내면한결날씬하

게보일뿐아니라캐주얼한분위기를부각할수있

기때문이다.이는청바지를접어입을때도통용된

다.

움직이기편하다는이유로죽죽잘늘어나는소

재위주로만바지를고르는건바보짓이다. 탄성이

강할수록몸에밀착돼실루엣이도드라지면청바

지 특유의 멋을 잘 살릴 수 없다. 우 디자이너는

테이퍼드 핏(허리에서 밑단으로 내려가며 점점

통이좁아지는 형태) 또는 일자로 떨어지는 스트

레이트 핏이 적당하다며 특히 뒷주머니가 너무

크면엉덩이가펑퍼짐해보이고,너무아래쪽에있

으면 다리가 짧아 보일 수 있으니 꼼꼼하게 살피

라고조언했다. 그는 벨트를안하는게요즘트

렌드지만, 꼭해야한다면광택이없고심플한디

자인으로눈에잘띄지않는벨트를하는게좋다

고덧붙였다.

지난해66세시니어모델김칠두씨를패션모델

로등장시켰던온라인전용브랜드 웰메이드컴

은 기본에충실한편안한옷 을강조한다. 김지연

웰메이드 디자인실장은 바지를고를때는적당

한밑위길이가중요하다 며 지나치게짧으면움

직임이불편하고, 너무길면일명 배바지 핏이

나오기때문 이라고설명했다. 그에따르면허리

라인과 골반 라인 중간 정도에 청바지를 걸치되

배꼽기준으로5㎝정도아래에벨트라인이오면

움직임도편하고다리도길어보인다. 짙은인디

고블루 바탕에 허벅지 부분만 살짝 워싱(물빠짐

효과)이 들어간 청바지는 날씬해 보이는 효과도

낸다.

셔츠신발과의컬러매치도중요하다. 무난하면

서도 감각 있는 조합은 품이 넉넉한 흰색 티셔츠

또는그래픽이들어간밝은색의티셔츠다. 김 실

장은 신발역시흰색또는밝은회색이기본이고,

여기에 분홍노랑빨강 등 선명한 컬러의 양말로

포인트를주면 10년은젊어보일수있다고제안

했다.

찢어진청바지차림의나훈아. <영상캡처>

싱어게인에출연했던이무진(왼쪽) 이승윤. <영상캡처>

영화 미나리로아카데미여우조연상후보에오른배우윤여정. <중앙포토>
청바지에줄무늬정장재킷을매치했다.

<사진브루넬로쿠치넬리>

캐나다의 56세인플루언서그리스가넴의인스타

그램.

# 지난해 KBS 추석 스페셜 대한민국 어게인

콘서트를 시청률 29%라는 히트작으로 끌어올린

가황 나훈아. 73세라는나이가무색하게흰색러

닝셔츠에찢어진청바지차림으로무대에올라노

익장을과시했다.

# 트렌드에 민감하고 센스 있는 패셔니스타로

인정받는정용진신세계그룹부회장은청바지를즐

겨입는CEO로유명하다.지난해여름에는 정용

진청바지가연관검색어로떠오르기도했다.

# 최근뜨거운화제를모은 JTBC 오디션프로

그램 싱어게인에서 1 3위를한가수이승윤과이

무진.각각 30호와 63호로불렸던그들이한팀

이된적이있다. 듀엣이라면으레의상도맞춰입

어야하는데,둘의나이차는 11살.이들은나이차

를극복할수있는옷으로청재킷과청바지차림의

청청패션을택했다.

정장바지와한끗차비밀은주름

청바지는전세계인이알고있는,가장만만한

패션아이템이다. 하지만중년의문턱을넘고부터

어쩐지입기부담스럽다는사람이많다.젊은친구

들이나 입는 옷이라며 옷장에서 치워버린 경우도

흔하다. 하지만앞에예를들었던것처럼청바지만

큼정체성이확실한옷도없다. 예나지금이나청바

지는젊음과청춘의아이콘이다.청바지만잘입어

도10년은거뜬히젊어보일수있다는얘기다.

1873년제이콥데이비스와리바이스트라우스가

미국서부샌프란시스코의작은마을에서금광노

동자용작업복으로튼튼하고질긴바지를만든게

우리가아는청바지의시작이다. 농부와카우보이

의옷이었던청바지가젊음과청춘의상징이된것

은1955년영화 이유없는반항에서주인공제임

스딘이영화내내청바지를입고나와세계인들의

마음을사로잡으면서부터다.이후60년대히피족,

70~80년대로커들이그이미지를이어받았다.

인디고 염료를 사용해 파랗게 염색했다고 해서

붙여진 블루진(blue jeans) 이라는이름에서알

수있듯,하늘과바다를닮은컬러도젊은이미지에

한몫한다. I.R.I색채연구소가발간한 디자인보다

아름다운컬러를보면 빨강에대한선호도가개인

에따라매우극단적인것에비해파랑에대해선모

두무난하게호감을갖는다며 이는파란색이젊음

자연신뢰를상징하는긍정적이미지의색인동시

에피카소를비롯한많은화가들이매료될만큼상

상력과창의력을상징하는색이기때문이라고적

혀있다.

그렇다면 청바지와 파란색 정장 바지의 차이는

뭘까.강진주퍼스널이미지연구소대표는 바지주

름이있고없는한끗차이라며 다리미로매번 칼

주름을잡아야하는정장바지에반해청바지는처

음부터 주름이 없는 옷이다. 즉, 마구 흐트러지고

구김이생겨도개의치않는자유로움과여유가 젊

다는 정체성을 만들어낸다고 했다. 심지어 요즘

MZ세대사이에선지속가능한환경을위해물과세

제사용을줄이는목적으로청바지세탁을안하는

게새로운유행이됐다. 132년의역사를가진청바

지브랜드 리의곽진일차장은 청바지를입으면

자연스레셔츠벨트신발가방까지모두캐주얼한

분위기의것을고르게돼서전체적인분위기가경

쾌하고젊어질수밖에없다며 청바지를입을때는

티셔츠와함께맨발에로퍼를신어볼것을추천했

다.

구김생겨도상관없는자유로움

패션은이미지다. 하지만옷보다더강력한동기

로이미지를변화시키는건자신감이다.패션사업

가이자 유튜버 바지장인으로 유명한 강원식

(47)대표는 청바지는밥이나빵처럼남녀노소누

구에게나친숙해서나이와상관없이입을수있는

옷이라며 오히려그래서영원히젊은이미지를갖

고있는것같다고했다. 업계에서 청바지를잘입

는꽃중년으로통하는그는 유행에뒤떨어진패션

감각과 달라진 몸매 때문에 주눅 들지 말고, 자신

있게 나만의 데님 만들기를 즐겨보라고 제안했

다. 내몸에잘맞는청바지를골라내습관대로,내

생활패턴대로길들이기다. 예를들어뒷주머니에

지갑을넣고다니면주머니는지갑모양대로늘어

나고,천도그부분만빨리헤진다. 무릎다리부분

염색또한체형과습관을고스란히반영하며물이

빠질것이다.

젊음을상징하는청바지는실제로입었을때젊

은 분위기를 유도한다. 지금 필요한 건 자신감이

다. 세상청바지가다거기서거기라며옷에무심한

척말고,내몸에꼭맞는청바지찾기를시작해보

자. 적어도일요일에옷장문여는기분이확달라

질것이다.

/서정민기자 <중앙컬처&라이프스타일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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